
 축약본 Byang Chub Lam Rim
菩     提     道     次     第     論

보리도차제론

-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 (초펠 편저) -

쫑까파(Tsong Kha Pa) 대사, 1357-1419



보리도차제론(Lamrim)의 수행체계(三士道)

쫑카빠(Tsong kha pa: 1357-1419)의 보리도차제광론(菩提道次第廣論)
아띠샤(Atiśa: 982-1054)의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

A. 예비적인 가르침

a. 아띠샤의 전기 - 아띠샤의 탄생에서, 구도, 그리고 티베트에서의 포교
b. 차제법(次第法)의 위대성 - 보리도등론의 위대성
c. 배우는 자의 자세 - 불법의 소중함, 스승을 대하는 태도, 가르침을 듣는 태도
d. 가르치는 자의 자세 - 마음가짐, 가르치는 방법 
B. 수행의 준비

a. 기도법 - 불단을 마련하고, 예경, 공양, 참회, 수희, 권청설법, 권청주세, 회향 
b. 생활지침 - 빈 시간에 할 일, 식사 및 수면의 방법
c. 思擇修(분별적 수행)의 중요성 - 모든 가르침이 문사수의 단계에 의해 체득된다
d. 사람으로 태어난 중요성 - 사람으로 태어나야 불법을 공부할 수 있다
C. 하사도(下士道) - 종교심과 도덕성의 획득: 세간도(世間道)
a. 죽음에 대한 명상 - 재물욕과 명예욕에서 벗어난다. 
b. 삼악취(三惡趣)에 대한 공부 - 내세의 두려움을 갖게 한다.
c. 삼귀의(三歸依) - 삼보(三寶)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음
d. 업과 과보에 대한 공부 - 선악의 기준인 십선계(十善戒)와 파계한 악업의 과보
e. 악업을 정화하는 방법 - 참회, 독경, 불상조성, 공양, 염불, 지계행, 삼귀의, 보리심 등
D. 중사도(中士道) - 출리심(出離心)의 획득: 성문도(聲聞道)
a. 해탈에 대한 이해 - 해탈의 의미에 대해 설명
b.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분별적 공부 - 관찰사택(觀察思擇)에 의해 사유한다.
c. 윤회의 과정에 대한 공부 - 사후(死後) 중음신(中陰身)을 거쳐 태어나는 과정
d. 12연기에 대한 공부 - 윤회의 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여 출리심 발생
e. 계(戒), 정(定), 혜(慧) 삼학(三學)에 대한 이해 - 소승적 수행의 이치에 대한 개관
E. 상사도(上士道) - 보리심(菩提心)과 청정견(淸淨見)의 획득: 보살도(菩薩道)
a. 보리심의 중요성 - 모든 중생을 제도하고자 성불(成佛)을 지향하는 마음
b. 보리심을 발생시키는 방법 - 칠종인과(七種因果), 자타상환(自他相換)
c. 보살 서원식을 치른다 - 불단을 차린 후 선지식을 모시고 불퇴전의 서원
d. 육바라밀(六波羅蜜)의 실천 - 자신의 불성(佛性)을 성숙시키는 수행
e. 사섭법의 실천 - 다른 유정(有情)을 섭수(攝受)하고 불성을 성숙시킴
f. 지(止: śamatha) - 혼침과 도거를 물리친 輕安을 목적으로 한다
g. 관(觀: vipaśyanā) - 중관(中觀)에 대한 귀류논증파(歸謬論證派, prāsaṅgika)적 이해
h. 지관쌍운(止觀雙運) - 지(止)에 토대를 둔 관(觀) 수행

참고도서: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초펠 편역), 티벳 스승들에게 깨달음의 길을 
묻는다면 - 람림(초펠 편역), 보리도차제약론(양승규 번역), 깨달음에 이르는 길(청전 
번역)































































































































































































































































































































































자비심 강화를 위한

 로종기도문

bLo sByong
          마 음        수 련

랑리탕빠 스님의 기도문

쫑카빠 대상의 기도문 - 공덕의 근원

아띠샤 스님의 기도문 - 해탈을 원하는 이의 가슴속 여의주

초펠 번역



까담1) 스승 랑리탕빠2) 스님의 기도문3)

1. 한량없이 많은 살아있는 존재들 보배로운 여의주보다 더 귀하게 여겨 
완전한 깨달음의 뿌리인 이타심으로 내가 변함없이 그들을 공경하게 하
소서.

2. 항상 어디에 어떤 이와 있더라도 나 자신을 누구보다 겸허히 낮추고 
꾸밈없고 진실한 마음으로 타인을 귀한 존재로 여겨 사랑하게 하소서.

3. 나의 모든 행(行) 마음으로 살피지 않아 독약처럼 무서운 번뇌가 일어
나면 바로 나와 남을 해치는 원수임을 알아 굳세게 맞서 물리치게 하소
서.

4. 불선(不善)의 과보로 버림받은 존재들 죄로 인해 큰 고통당함을 볼 때 
찾기 어려운 보석의 원천을 발견한 것처럼 그들을 매우 귀한 존재로 여
기게 하소서.

5. 누군가 나를 아무런 이유 없이 시기하여 욕하고 비방하는 등 불선을 
행하여도 그로 인한 손해는 내가 가지며 이득은 오히려 그들이 갖게 하
소서.

6. 신뢰와 기대 적지 않았기에 마음 다해 정성껏 도와주었던 그가 오히려 
나에게 큰 상처를 주더라도 마음 깊이 그를 참된 스승으로 보게 하소
서.

7. 직간접으로 얻은 모든 이익과 즐거움 어머니인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회향하고 그들의 고통과 아픈 상처는 모두 은밀하고 겸허히 내가 짊어
지게 하소서.

8. 나의 모든 행들이 번뇌의 표상인 세속의 팔풍(八風)4)에 물들지 않게 
하고 모든 현상이 신기루처럼 헛된 것임을 알아 집착의 얽매임에서 속
히 벗어나게 하소서.

1) 까담(Kadam)파: <보리도등론>의 저자 아띠샤(Atiśa)가 창립한 티벳불교의 종파.
2) 랑리탕빠(Langri Tangpa, glang ri thang pa, 1054–1123): 까담파의 고승으로 랑탕 사원의 창립

자.
3) 이를 읽고 생각함으로써 마음을 정화하고, 보리심을 강화하는 ‘로종(Lojong) 수행’에 사용되는 기도

문이다.
4) 팔풍(八風) - 이(利: 이익), 예(譽: 명예), 칭(稱: 칭송), 낙(落: 향락)의 사순(四順)과 쇠(衰: 쇠락), 훼

(毁: 모욕), 기(譏: 비방), 고(苦: 곤경)의 사위(四違)



공덕의 근원 - 쫑카빠1) 대사의 기도문

1. 모든 공덕의 근원이신 은혜로운 근본 스승을 바르게 관상하는 것이 도의 뿌리이기
에 세밀하게 알아차리고 끝없이 정진하여 거룩한 믿음으로 실천하게 하소서.

2. 단 한번 얻은 유가구족의 이 몸 매우 얻기 어렵다는 큰 의미를 알아 밤낮으로 근
본을 찾으려는 마음이 끊임없이 일어나도록 실천하게 하소서.

3. 몸과 목숨은 일렁이는 물거품 같아 금방 사라져 죽게 됨을 기억하고 죽은 후에는, 
몸과 그림자처럼 선, 불선의 과보가 뒤따르는 것에 흔들림 없는 확신을 얻어, 죄의 
무더기 미세하고 미세한 것까지 버리고 모든 선한 공덕을 이루기 위하여 게으름 없
는 염지로 실천하게 하소서.

4. 아무리 채워도 만족하지 못하는 모든 고통의 문 의지할 가치 없는 세간의 부귀영
화 그 허물을 알아 해탈하는 행복 간절하게 구하여 정진하게 하소서.

5. 벗어나고자 하는 청정한 마음으로 정념과 알아차림에 매우 신중하며 불법의 뿌리
인 별해탈계를 수행의 원천으로 삼아 실천하게 하소서.

6. 내가 고통의 바다인 윤회에 떨어진 것처럼 어머니였던 모든 중생들도 그와 같음을 
알아 일체중생 윤회에서 구할 짐 짊어지는 보리심 순수하게 익어지도록 하소서.

7. 보리심을 내었다 하더라도 삼취정계에 익숙지 않으면 누구도 깨달음 이룰 수 없기
에 바르게 알고, 왕자계를 굳센 정진력으로 닦아 나아가게 하소서.

8. 전도된 대상에 대한 산란함을 멸하고 공성의 뜻을 이치에 맞게 살펴 선정과 지혜
가 함께 들어가는 도 속히 마음에 일어나게 하소서.

9. 삼사도를 닦아 밀법을 배울 근기가 되면 모든 승중의 최상인 금강승 행운아가 바
르게 입문하는 최상승 거기에 어려움 없이 속히 관정 받게 하소서.

10. 그 때 두 가지 성취를 이루는 바탕은 다짐했던 계율을 청정하게 지킴에 있으니 
마음속에 꾸밈없는 확신 얻어서 목숨 다해 지킬 수 있게 하소서.

11. 거기서 밀법의 심장인 두 단계의 요체를 제대로 알아 굳세게 정진함에 하루 네 
번 최상의 유가 행함에 방일하지 않으며 거룩한 스승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소서.

12. 이러한 참된 길 보여주신 근본 스승과 바르게 수행하는 벗들 수명이 길어지고 수
행에 방해되는 안과 밖의 장애들 완전히 소멸되도록 가피하소서.

13. 세세생생 완전한 스승과 헤어짐 없이, 수승한 법을 닦아 십지와 오도의 공덕 다 
성취하여 금강지불의 경지에 속히 이르게 하소서.

1) Tsong Kha Pa(1357~1419): 티벳 겔룩파의 불교지침서인 ≪보리도차제대론≫의 저자.



해탈을 원하는 용감한 이의 가슴 속 여의주 - 아띠샤1) 스님 기도문

1. '나모구루베'(스승에게 절하옵니다) 에마오!

2. 앎이 수승하고 마음속 생각 매우 분명한 친구들에게, 스스로 경험이 없고 미천한 
내가 조언을 해서는 아니 되오만, 

3. 심장보다 귀중한 친구 당신이 나에게 요청하였기에 어리석고 우매한 내가 친구의 
마음에 이 조언을 바치노라.

4. 친구들! 보리를 얻기 전까진 스승이 필요하기에 올바른 스승을 의지하라.

5. 법의 의미를 깨닫기 전까지는 들음이 필요하기에 스승의 가르침을 들어라.

6. 법은 이해 정도로 깨달을 수 없기에 이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니 이를 실천하라.

7. 마음을 해치는 대상과 멀리하고 항상 공덕이 늘어나는 곳에 머물러라.

8. 굳건함을 얻기 전까지는 모여 잡담함이 해롭기에 오지의 숲 속에 의지하라.

9. 번뇌가 생기게 하는 친구 버리고 공덕이 늘어나게 하는 친구 의지하는 그것에 마음
을 두라.

10. 언제나 하는 일이 마침이 없기에 놓아두고 편안하게 머물러라.

11. 밤낮으로 늘 공덕을 회향하고 항상 본인 마음을 살피도록 하라.

12. 구결에 있어 닦고 익힘 모두, 스승의 말씀대로 행하라.

13. 큰 공경으로 행한다면 머지않아 열매 속히 열리리라.

14. 마음으로 법 다이 행한다면 먹는 것과 입는 것 두 가지 저절로 생기리라.

15. 친구들! 욕망은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아 충족되지 않기에 만족할 줄 알라.

16. 교만, 자만, 오만한 마음 모두 경책하여 순화시켜라.

17. 복이라고 부르는 온갖 것 그 또한 수행의 장애이기에 버려라.

18. 얻음과 타인의 존경 마의 고삐이기에 골목의 돌처럼 치워라.

19. 칭찬과 명예의 말들 속임이기에 콧물처럼 버려라.

20. 지금의 건강, 행복, 가족, 이 세 가지 갖추더라도 잠깐이기에 뒤로 버려라.

21. 이번 생보다 다음 생이 더욱 길기에 다음 생의 양식 되는 재산들 자원으로 감추어
라.

22. 모든 것 버리고 가야 하기에 그 무엇도 할 수 없나니 어디에도 집착하지 말라.

23. 약한 자에게 연민심을 가지되 업신여김과 핍박함을 버려라.

24. 원수를 미워하고 친척을 좋아하면 화냄과 애착이 늘어나므로 차별을 없애라.

1) Atiśa(982–1054): Dīpaṃkara Śrījñāna. 인도 벵골 출신의 고승으로 티벳 불교를 계율 중심으로 
개혁하면서 겔룩파(dGe Lugs, 功德派, 兜率派)의 전신인 까담파(bK' gDams, 口訓派)를 창시하였다. 
보리차제론의 토대가 된 보리도등론(菩提道燈論)의 저자.



25. 박식한 사람에게 질투하지 말고 공경해서 그의 모든 면을 받아들여라.

26. 남의 허물을 살피지 말고, 본인의 허물을 살펴서 본인의 허물을 썩은 피처럼 버려
라.

27. 자신의 공덕을 생각하지 말고 남의 공덕을 생각해서 모든 이의 하인인 여겨 공경
하라.

28. 모든 중생의 부모라는 생각을 가져, 자식을 대하듯 자애심을 가져라.

29. 항상 미소 짓는 얼굴과 자애심으로 화냄 없는 진실을 말하라.

30. 쓸데없는 말이 많으면 잘못이 생기기에 적당히 알맞게 말하라.

31. 의미 없는 일이 많으면 선행이 작아지므로 법답지 않은 일은 하지 말라.

32. 의미 없는 일에 정열을 쏟으면 고생만 할 뿐 가치가 없느니라.

33. 모든 것들이 자기 욕심대로 되지 않으니, 남을 의지해서 성취해야 하기에 편안하
게 놓으면 좋으리라.

34. 여보게! 성현들이 우리를 좋아하지 않는다면 죽음과 다름이 없기에 흔들림 없이 
정직하라.

35. 이번 생의 행복과 고통은 과거의 업으로부터 비롯하기에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
라.

36. 모든 행복은 스승의 가피이기에 은혜에 보답하라.

37. 본인의 마음이 순화되기 전까진 남의 마음을 순화시킬 수 없기에 먼저 본인 마음
을 순화시켜라.

38. 타심통 없이는 남을 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에 수행 정진 하라.

39. 모든 재산들을 놓고 가는 것이 확실하기에 재산 때문에 업을 짓지 말라.

40. 물질적인 것에 방일하는 것은 의미가 없기에 보시의 가치를 알고 행하라.

41. 이번 생과 다음 생이 아름다워지고 행복해지기에 항상 계율을 청정하게 지켜라.

42. 오탁악세에는 화냄이 많아지기에 화냄이 없는 인욕의 갑옷을 입어라.

43. 나태함의 힘으로 인해 아직도 윤회 세계에 남아있기에 수행 정진의 불을 키워라.

44. 산란함의 길로써 인생을 마치기에 이제는 선정을 닦을 때 이니라.

45. 사견의 힘으로는 공의 의미를 깨우칠 수 없기에 완벽한 의미를 살펴라.

46. 친구들! 윤회의 진흙탕 여기에는 행복이 없으니 해탈의 마른 땅에 도달하라.

47. 스승의 요의법을 자세히 닦고 윤회 고통의 강물을 말려라.

48. 자신의 마음에 간직하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조언이기에 이를 잘 새겨라.

49. 그렇게 한다면 나도 기쁘고 우리 모두 행복하리라.

50. 무지한 나의 가르침이지만 당신은 부디 새겨들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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